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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와 나눔이 가득한 절기에 청명한 기운을 담아 진해청소년전당을 개관하는 것을 진심으
로 축하합니다. 그간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과 창원시의 노력이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진해청소년전당의 관장인 원정스님을 비
롯한 창원 지역 스님들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열정을 모아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이 
있도록 물심으로 애써주신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할 때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을 올바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와 정보의 홍수 속
에서 아직 미완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욕망과 유혹에 무
제한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올바르게 계도하고 육성하는 것의 소중함은 말로 표
현하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원정스님을 비롯한 창원지역 스님들이 일찍이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위하여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해온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이곳 진해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간성(干城)입니다. 그리고 해
마다 봄이면 ‘벚꽃 축제’의 명성을 떨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오고 싶어 하는 관광도시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해청소년전당이 개관하였으니 이곳은 지역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잊지 마시고 
진해청소년전당이 이 지역, 아니 더 나아가 경남을 대표하는 청소년의 문화·수련 시설로 성장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의 보살피심과 앞으로의 건승이 있기를 기
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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